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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인문학 세미나' 개최…남북 접경지역 연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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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Let’s DMZ, 화해와 통합의 걷는 길' 주제

인문학적 서사 발굴 

DMZ 인문학 세미나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와 (사)DMZ평화네트워크는 'Let’s DMZ, 화해와 통합의 걷는 

길'을 주제로 한 'DMZ 인문학 세미나'를 지난 16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문학적 서사 발굴을 위해 민간과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민간전문가와 도의회 및 시군 관련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DMZ 걷는 길’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과 남북 접경지역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3부로 진행된 세미나는 ▲불안한 DMZ를 안전한 DMZ로 만드는 길 ▲충돌과 화해의 DMZ 걷는 

길 ▲DMZ 걷는 길의 남북 연계와 시민 참여를 주제로 5명의 발제자와 16명의 토론자가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1부 박부원 경기문화재전문연구원의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의 거버넌스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2부 ‘접경지역 걷는 길의 평화학’, ‘충돌과 화해의 인문경관’을 주제로 한 토론까지 120분간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70분간 진행된 3부에서는 접경지역 지자체 및 한반도 평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10명이 

‘DMZ 인문학의 길’ 시민참여 방안과 공공지원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질의응답을 끝으로 행사를 마

무리 하였다.

한편 세미나 시작에 앞서 민통선 내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한국식 오카리나 연주가 축

하공연으로 펼쳐져 세미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개회사 영상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는 분단과 대결

의 상징이며 이곳을 하나의 ‘길’로 바라보는 시도가 새롭다”며, “DMZ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는 DMZ

를 생태의 보고이자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바꾸는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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